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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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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TV 만화시리즈중가장기억에남는것을꼽으라면단

연‘아톰’이다. 조그만로봇이여기저기날아다니며악에대항해

싸우는 아주 단순한 만화영화였다. 일본 만화였던 아톰은 우리뿐만 아

니라일본인들에게지대한영향을끼쳤다. 그당시아톰을보고자란세

대들이현재일본로봇산업을이끌고있다고한다. 아톰이일본의로봇

산업을발달시키는계기를마련했던것이다.

최근국내연구진이연이어휴머노이드로봇을개발하며어느때보다

로봇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만화를보고로봇개발자의꿈을키

웠던 일본처럼 우리 미래 어린이들도 인터넷의 로봇 박물관을 통해 로

봇과학자의꿈을키워보는건어떨까.

로봇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은 로보시안 사이트

(http://www.robotian.net)다. 한국과학기술원 인간친화 복지로봇시

스템연구센터가운영하는이사이트는사이버로봇박물관을표방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내외에 소개되는 각종 로봇에 관한 최신 정보는 물

론 알고자 원하는 로봇을 카테고리별로 찾아 볼 수 있다. 복지와 의료

로봇에서부터오락용, 도우미, 가정용, 탐사, 조사, 위험, 재해, 건설, 건

축, 산업, 연구용등다양한종류의로봇자료를얻을수있다.

사이트에서는최근실용화의급물살을타고있는가정용로봇의다양

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 테카라토이즈에서 개발한‘테라’라는

로봇은 TV, 프로젝터, 공기청정기, 건강관리 등 기능을 수행하는 실용

성을겸비한가정용엔터테인먼트로봇이다. 국내기업인우진로봇틱스

가개발한아이클래보는로봇청소기다. 아이클레보는전면부에장착한

적외선센터와실리콘재질의범퍼센서로장애물을감지해충돌을피하

고가구에손상을주지않는것이특징이다.

위험한곳이나재난지역에파견되는로봇도찾아볼수있다. 한국과

학기술연구원이개발한‘롭해즈’는우리나라로봇최초로로봇선진국

일본의 국제 재단구제센터에 수출되기도 했다. 미국의 위험물 제거 로

봇은팔을움직일때조이스틱으로각관절을따로움직여야하지만, 롭

해즈는조종자가한번팔동작을하면여러개의관절이한꺼번에움직

이기때문이조종이쉽고작업이빠르다.

이 사이트에는 로봇에 관한 용어들이 쉽게 정리돼 있다. 머신비전을

비롯해 음성합성, 음성인식분산처리기술, 사이보그 등 로봇에 관한 용

어가알고싶다면‘로봇용어’를클릭하면된다. 또사용자들은게시판

을 이용해 자신이 개발한 로봇의 문제점을 질문하고 서로 자료를 공유

하면서로봇만들기경험담을공유하고있다.

로봇 상상하기 코너에서는 기발한 종류의 로봇 제작에 관한 질문이

쏟아진다. 유명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에서 조각하는 로봇 등 로봇과 관련된 갖가지 상상의 나래

를 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로봇을 사고 팔 수도 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로봇부품이나프로그램을구입할수있으며판매할수도있는장

터로운영되고있다.

아톰을 보고 자란 일본의 많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꿈을 키워

세계최대로봇강국을만들고있다. 사이버로봇박물관을통해다양한

로봇을접한우리의학생들도향후이사이트를통해로봇과학자의꿈

을키워갈수있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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